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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안녕하십니까?

  우리 연구원의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의 자리를 빛내어 주시기 위해 참

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고학으로 본 동아세아 문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1부 고대의 생활유적, 제2부 산성과 읍성, 제3부 고대 무덤

과 상장, 제4부 유물로 본 고대사회와 문화교류”라는 각 소주제로 나누어 2일간에 걸쳐 

발표와 토론을 통해 지난 10년간의 발굴조사 성과와 연구 내용을 심도있게 펼쳐 학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있는 연구활동의 장이 되길 희망합니다. 

  연구원에서는 ‘동아문화’라는 학술지를 매년 2회에 걸쳐 발간하여 활발한 연구활동의 

터를 마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과 해당 연구분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

하고 있습니다. 금번 발표 내용 역시 정리하여 동아문화로 발간되어 이 자리에 함께 하

지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 발간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지금까지의 문화재발굴조사와 병행하여 중국과 일

본 등 관련기관의 학자들과 더욱 밀접한 교류를 진행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

여 학술총서로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연구발표의 주제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리나라의 고고학적인 자료와 연구성과는 

결코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인근한 중국과 일본 등 동아세아 여러나라의 문

화와 밀접한 교류의 결과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이러한 주제를 늘 명

심하면서 발굴조사와 연구에 매진할 것이며 이러한 자세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

러분들께서도 격려하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1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원장 신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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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에 왕림해 주신 韓國  中

國 日本의 연구자 여러분과 참가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가을 단풍의 끝자

락에서 연구원의 개원 열 돌을 축하하며, 동아세아고고학의 연구와 발전을 위해 개최되

는 학술행사가 가야의 왕도 김해시에 있는 우리 인제대학교에서 개최됨을 기쁘게 생각

합니다.

  금번 학술회의 주제는 ‘고고학으로 본 동아세아 문물’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선사

고대인들이 어떻게 먹고 살다가 묻혔으며, 어떤 마을과 도시를 만들었고, 어떻게 교류

하였던 가에 관한 1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됩니다. 오늘과 내일의 양일간에 걸쳐 생활유

적 성곽 고분 문화교류, 그리고 종합토론의 5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발표와 토의가 동아

세아고고학의 발전에 대한 기여는 물론, 근년에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의 정치적 관

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들의 완화에도 좋은 바탕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가락국의 수로왕은 가야의 왕국을 세우면서 김해를 ‘여뀌 잎 같이 좁은 땅’이라 형용

하였습니다. 이렇게 좁은 김해시의 인구가 어느새 50만을 넘게 되었고, 1만 6천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더불어 살게 되었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지역개발이나 다문화가정과

의 공생과 같은 고민도 생겼습니다만, 2천 년 전 가야왕국의 국제적 전통이 되살아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대 동아세아세계의 해상왕국이었던 김해에서 유적과 유물이라는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한․중․일의 고대문화와 문화교류를 연구하는 일은 의미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 주신 한․중․일 연구자 여러분들과 이번 학술회의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수고하신 신용민 원장 이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

한 치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이번의 학술회의가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

고, 좋은 연구발표와 깊이 있는 토론이 동아세아고고학의 진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

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학자 여러분과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언제나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1월

인제대학교박물관 관장 이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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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창립이사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여 온 신용민 원장이하 임직원 여

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구원의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에 참석하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중국과 일본에서 오신, 바이

윈샹(白云翔,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부소장)님, 쉬롱궈(徐龙国,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부연구원)님, 츠용(迟勇, 집안박물관 부연구원)님, 후지오 신이치로(藤尾慎一郞, 국립역

사민속박물관 부관장)님, 타카다 칸타(高田貫太, 국립역사민속박물관 교수)님, 미야자키 

타이지(宮崎泰史, 오사카부 교육위원회)님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한ㆍ중ㆍ일 삼국은 선사시대 이래로 견고한 문화적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 일본과 중국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문화

적 교섭 양상을 살피는 것은 삼국의 문화 내용을 구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삼국의 문화적 자산인 문화재를 조사연구하는, 우리들이 각자의 연구성

과를 발표하는 국제학술심포지움을 마련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 자리에 우

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그 명칭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동아세아〈중국-한국-일

본〉의 문화재를 통해서, 한중일 삼국의 문화적 이해를 심층화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

다. 이번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보다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참석해주신 중ㆍ일의 연

구자들과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애쓰신 연구원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

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13년 11월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이사 안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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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1. 靑銅器時代前期墳墓分布図(李秀鴻氏作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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図12. 全北 鎮山 顔子洞遺跡 1号墓(敷石区画墓, 直径 20.2m)

図13. 福岡市雑餉隈遺跡出土 副葬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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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韓国․日本の初期農耕の特質

  ① 農耕の始まりから農耕社会の成立まで(アワ․キビ栽培から環壕集落の成立)

  韓半島南部では、文岩里(7000年前)でアワ․キビ栽培が始まってから、環壕集落が

出現(前11世紀)し，社会が質的に変化をとげるまで、約6000年かかっている。特筆す

べきは、全生業に占める割合が部分的な農耕段階が数千年続いていることで，これ

は西日本にはみることができない特徴である。次に、本格的な畑作農耕が始まる前13

世紀から有力者の墓が出現する前12世紀までは100年足らずである点は興味深く、有

力者の墓が水田稲作以前に出現していることが韓半島南部の特徴として特に注目さ

れる。

  一方，日本列島では、前10世紀後半に水田稲作が始まってから、社会が質的変化

を遂げる前9世紀後半まで約100年、かかっている。現状では前10世紀前半以前に畑

作を行っていた確実な証拠はないものの、縄文後期後半まで、アワ․キビ栽培がさ

かのぼるとすれば、韓半島南部と同様に全生業が占める割合が部分的な農耕段階が

約3千年、続いたことになる。

  逆にアワ․キビ栽培が縄文後期後半までさかのぼらなかった場合は、韓半島南部

で創造された水田稲作を生産基盤とする文化複合体が日本列島に持ち込まれたこと

で、水田稲作の開始からわずか100年足らずで農耕社会が成立したことになる。した

がって、縄文後․晩期のアワ․キビ栽培を列島内に認められるかどうかによって、農

耕社会成立に至るプロセスの解釈が大きく変わってくる。

  ② 縄文海進に併行する温暖期からアワ․キビ農耕をはじめた韓国と、マメ栽培を

はじめた日本。

  今回の報告では，ダイズやアズキなどのマメ類の栽培を取り上げなかったが、現状

では日本列島のみに認められるもので、韓半島のみならず、中国でも日本列島より

古い栽培マメの証拠は見つかっていない。しかし、大陸では古くからアワ․キビ栽培

が行われ、日本列島では古くからダイズやアズキの栽培が行われたと判定することは

まだ時期尚早であろう。

  ③ 前12世紀から本格的畑作がはじまる韓国と、前7世紀にはじまる西日本。

  西日本のアワ․キビ栽培が突帯文土器以前にさかのぼったとしても、つ後期後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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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で古くなったとしても、前12世紀の韓半島で見つかっているような数ヘクタールも

ある広大な畑を想定することは現状としてはむずかしい。したがって本格的畑作の開

始時期の時間差は現状でも、500年ぐらいはひらいているといえるであろう。まり縄

文

  ④ 灌漑式水田稲作の開始期は前11～前10世紀でほとんど変わらないが、その後の

展開が異なる。水田稲作へと特化していく日本と、水田と畑を組み合わせることが

多い韓半島南部という違い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特に九州北部には水田稲作に特

化していく傾向が強い。

  ⑤ 灌漑式水田稲作を生産基盤に社会の質的変化が起こり農耕社会が成立する点は

韓半島南部も西日本も同じである。その意味では本格的な畑作を実施しても，農耕

社会が成立したことを示す証拠は、認められていない。しかし韓半島南部では、遼

寧式銅剣などの青銅器を副葬する有力者は畑作段階において存在しているので、環

壕集落や戦いなど社会の質的な変化を示す要素と、威信財の副葬とは、社会的背景

を異にしている可能性がある。

  ⑥ 灌漑式水田稲作、環壕集落、首長墓、戦いという，農耕社会に認められる要素

は、韓半島南部で創造され、西日本にセットで持ち込まれた(本格的畑作農耕で威信

財をもつ首長墓，水田稲作で社会の質的変化)。これらの要素のなかでもっとも遅く

現れるのが先松菊里段階に現れる環壕集落である。もちろん青銅器時代前期の環壕

集落もあるがまだ1例しか知られていない。安在晧は中国東北部からの移住集団が環

壕を造ったと考えているので、これを認めるならば、先松菊里段階の検丹里環壕集

落が成立した時点をもって、農耕社会が定着したと理解することができる。すると九

州北部にこれらの文化複合体が持ち込まれるまでの時間は100年を切ることになる。

  ⑦ 九州北部にはこれ以降も韓半島南部で創造された文化複合体が持ち込まれる

が、日本列島を東に行くにしたがって、そうした文化複合体の直接波及は少なく

なって断片的になる。その分，在来系の要素を取り込む範囲が広くなって、より在

地化した農耕社会が形成されていく。いわゆる縄文的要素が色濃くみられる、とい

う表現で示されるものである。日本と韓国の環壕集落の違いや青銅器祭祀の扱いが

異なるのは、このことが背景にあると考える。

  ⑧ 日本のアワ․キビ栽培は九州では明確ではないが、中四国、近畿ㆍ中部で畑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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炭化種子、圧痕土器が見つかっている。解釈としては、灌漑式水田稲作に特化する

か、畑も含めた混作を行うかは、地理的․気候環境にもとづき、集団の選択肢の一

つであった可能性があるといわれているが、果たしてそうだろうか。もともと韓半島

では水田稲作と陸作、アワ․キビ栽培が組み合わされた、いわゆる混合農業が基本

である。九州北部にみられる水田特化型の方がむしろ日本列島の環境に適合してい

たとい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